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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21일(오늘) 14:00 시 개최됐으나 아무런 진전없이 ‘어렵다’는 사측의 앵무새 같은 발언만 계속됐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세전당기순이익 5% 출연이라는 약속을 한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영여건 운운하는 논리는 전혀 인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0억 출연외에는 추가 여력이 없다는 것만 밝히고 있다. 또한 올해 200억을 출연한다해도 복지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써 합리화하려 했다.

이에 조합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회사가 종사원들과의 약속인 복지기금은 출연 못하겠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협의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래 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사측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당기순이익 5%의 복지기금 출연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복지기금 출연요구에 매번 회사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성장정체를 말한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할 때 기금을 많이 출연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사측은 회사의 경영여건을 언제까지 종사원들에게 떠넘길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경영은 경영진의 몫이라고 주장하던 사측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은 뒤로 감춘 채 어떻게 해서든 종사원과의 약속을 회피하려고만 한다. 

복지기금 출연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종사원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사측은 세전당기순이익 5%의 복지기금 출연 약속을 지켜라.


 노동조합은 7월 22일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04년 단체교섭 진행에 따른 향후 투쟁일정 및 조직 현안문제 공유를 위한 전국 조직국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였다.

 ■ 제목 : 제3차 전국 조직국장 회의

 ■ 일시 : 2004. 7. 22(목) 14:00~

 ■ 장소 : 중앙본부 회의실

 ■ 참석자 : 전국지방본부 조직국장

 ■ 목적사항 : 2004년 단체교섭 및 조직 현안문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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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출연은 흥정할 사안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사측, 앵무새 발언만 계속해























출연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
당기순이익�
7,558�
12,608�
13,661�
26,156�
�
당기순이익


의 5%�
377�
630�
683�
1308�
�
실제 출연


금액�
171�
500�
500�
1,000�
�
<단위:억원>�
�






제3차 전국 조직국장 회의 개최











